
중국 급성장으로 경쟁력 상실
국제금융센터 , 대응책 없으면 10년전 일본전철 되풀이

중국의 급성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히 수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

다. 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않으면 10년 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.

모건스탠리의 자료를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의 [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상실, 그 충격과 대응방안] 보고서

에 따르면, 한국을 비롯해 싱가폴, 타이완, 홍콩 등은 10년 전 일본에 주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중국으로

부터 받고 있다.

특히, 10년 전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위당 노동비용이 일본의 3분의1 수준이었던 반면, 현재 중국의 노동비용

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1/8-1/ 10 수준이다.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노동력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던 반면, 중

국의 총노동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25배에 달하고 있다.

특히,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

것으로 전망된다.

더욱이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이미 진입장벽이 높은 생물과학 등 신기술 개발에 착수해 경쟁력을 갖

추고 있으며, 중국의 경제 자유화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누렸던 지리적 이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 부문의 자본을 서비스 부

문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활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 또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

있는 전략산업 2-3개를 발굴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이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주택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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